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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노피, 장애인 스포츠 선수 응원 및 DE&I 가치 공유 위한 

#WeNeverSettle 행사 개최 
 

*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응원하고, 다양성, 형평성 & 

포용성(DE&I)의 가치 되새기는 #WeNeverSettle 사내행사 

* 전 직원이 다 함께 응원 현수막 디지털 컬러링, 전 패럴림픽 메달리스트 한민수 감독 초청 

사내 강연 진행 

 

대한민국 서울, 2024 년 9 월 3 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 대표 배경은)은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응원하고 ‘다양성, 형평성 & 포용성(DE&I)’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WeNeverSettle(#위네버세틀) 사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노피는 8 월 한 달간 서울 사무실에 #WeNeverSettle 응원존을 마련하고,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을 응원하는 ‘#WeNeverSettle’, ‘Play to Win’ 메시지가 새겨진 배너를 전 직원이 다 함께 컬러링하며 

마음을 모았다. #WeNeverSettle 은 과학의 기적을 추구해 온 사노피의 노력과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용기와 도전정신을 해시태그로 표현한 메시지이다. 또한 ‘Play to Win’은 혁신적인 과학의 힘을 통해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노피의 핵심 전략으로 이번 캠페인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메시지로 활용됐다. 

 

8 월 29 일에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파라 아이스하키 메달리스트이자 국가대표팀 감독인 한민수 감독의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한 감독은 <저는 겁은 많은데 용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신체적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온 삶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한 감독은 차별 없는 가치에 

기반한 ‘용기’와’ 도전 정신’을 통해 국내 파라 아이스하키 사상 첫 동메달 획득뿐 아니라 휠체어 럭비, 휠체어 

농구, 좌식 배구 등 다양한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임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를 

통해 사노피 임직원들은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용기와 도전처럼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 

과학적 연구에 계속해서 매진하고 사노피의 혁신적인 의약품과 백신의 혜택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 

“혁신을 통해 환자의 건강한 삶을 추구해 온 사노피안의 도전과, 강인한 의지와 도전정신으로 

한계를 이겨내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은 #WeNeverSettle 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로 사노피가 추구해 온 도전을 통한 혁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노피의 

핵심 기업 문화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음에 더욱 의미 있고 

 

* 사노피의 한국법인인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대표 정경희) 중 본 보도자료는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에서 발행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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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다. 사노피는 앞으로도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의 기적을 추구하며 혁신의 도전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노피는 지난 50 년 동안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의 기적을 추구한다(We chase the miracles of 

science)”는 하나의 사명 아래 환자 중심의 과학적 발견이라는 풍부한 유산을 쌓아왔다. 한 세기 전부터 

인슐린 개발에 참여해 1923 년 첫 제품을 출시하고 독감, 폴리오, 뇌수막염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급했으며, 

기존에 치료제가 없던 희귀질환 분야에 최초로 신약을 개발하는 등 환자들을 위해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계속해 왔다. 

 

아울러 사노피는 ‘All In’ 전략하에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한국 사회에 

과감한 시도와 우수한 사례를 공유해 DE&I 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해 왔다. 사노피의 DE&I 위원회는 

직원들이 스스로 DE&I 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 (14 주) 

육아휴직 제도, 사노피 임직원들의 글로벌 네트워킹 커뮤니티인 ERG(Employee Resource Group), 

재택근무와 집중근무 시간을 활용해 근무 방식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WEWE(Whenever Wherever)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형태와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